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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및 전공만족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로 설계하였다. 부산지역의 일개 대학에서 간호대
학생 286명을 편의표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평균점수는 
3.85±0.54점, 학업탄력성은 3.87±0.52점, 전공만족도는 3.75±0.63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낙관성, 학업탄
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낙관성(β=.385, p<.001)과 학업탄력성(β=.356, 
p<.001)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에 대한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49.2%였
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낙관성과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를 간호교육과정 내에 도입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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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optimism, academic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and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The study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A convenience sample of 286 nursing students was 
conducted from a university in Busan.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version 23.0. The average score of optimism, academic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were 3.85±0.54, 3.87±0.52 and 3.75±0.63 respectively. The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ptimism and academic resilienc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jor 
satisfaction were optimism(β=.385, p<.001) and academic resilience(β=.356, p<.001), explaining 49.2%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ly, in order to increase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improve optimism and academic 
resilience, and apply it in the nursing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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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정서적 독립과 가치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사회적 전환기일 뿐 아니라 직업과 사회진출을 준
비하는 중요한 진로준비 단계이며 이는 개인의 삶을 의
미 있게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1]. 그러나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취업대란과 불확실한 미래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
이 일괄적인 스펙 쌓기 위주의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
기회, 소득안정, 주거 등의 여러 장벽으로 인해 상당 부
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
적으로 진로영역이 뚜렷하고 취업률이 높아 안정된 대
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유지 취업률이 현저히 낮
은 것은 대학생 시기에 간호사로서의 진로준비를 충분
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3]. 또한 본인의 적성
과 상관없이 취업의 용이성 및 부모의 권유로 간호학과
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전에 과중한 학업량, 엄격한 교육과정 및 전문직 간호
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확립과 졸업 후 실무 적응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받고 있어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4]. 이러한 상태의 지속적 노출은 다양한 정
신적, 신체적인 증상과 낮은 학업성취, 학교생활과 전공
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감소시켜 학업 중도포기 뿐 아
니라 더 나아가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었을 때 조기 
이직과 현실 부적응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이 새로운 심리학의 방향성으
로 제시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성장을 
돕는 개인적 특성 중 낙관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낙관성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현실
에 대한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하며, 일상에서 발생하
는 제반 상황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
신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부정적인 스트
레스 요인들을 감소시키고 성장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증진되기도 한다[6]. 낙관적인 사람은 일관성 있는 안정
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불
안, 분노 및 우울을 감소시키고 진로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7]. 또한 성공적인 성과를 위하여 적극
적으로 행동할 뿐 아니라 목표 성취를 위한 시도를 하
는 동안에도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어[7]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써 간호대학
생의 낙관성 수준과 관련여부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
다.

간호학 교육은 대학생들이 간호의 전공지식과 다양
한 임상현장을 경험하면서 간호 실무역량과 가치관, 태
도 등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실무중심의 학문으로 간호
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만 한다. 특히 이론과 실습을 병행
해야 하는 교과과정 특성 상 사전의 이론적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히 배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 실습을 수
행하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역할갈등과 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낮은 자신감과 열등감은 학업 소
진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 및 임상적응에 도
움이 되는 효율적인 학업 관련 특성으로 학업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9].

학업탄력성은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학습
으로 인한 부적응과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학
업측면의 회복탄력성을 일컫는다[9]. 학업탄력성이 높
은 학생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적응
하면서 학업 소진이 감소하고[10], 전공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1]. 일부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을 졸업 학년 및 일부 학년으로 제한하
거나 학업탄력성이 학년과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학년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나[12], 학업탄력성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만족은 전공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인
식과 경험으로,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요 영향
요인이라 할 수 있다[11]. 오늘날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
박해지고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선호하여 자신의 적성과 일의 가치관이 맞지 않더라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
응을 경험하게 된다[13-15]. 반면 전공만족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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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경우이며[12][14],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진
로정체감과의 긍정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4][16].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양질의 간
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며, 
학업탄력성을 높이는 것은 학업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면서 학업 성취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회복탄력
성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 직장 생활 적
응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17] 고려할 수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학업탄력성과 전공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전문직 간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낙관성과 학업탄력

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의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 학업탄력

성,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일개 간호대학에서 1학년부터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다중회

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9.4 
프로그램으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5%, 검정력 
95%, 예측변수 7개로 설정하였을 때 153명으로 산출
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86명의 대상자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였으며, 수거된 286명의 설문지는 모두 최
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며, 대상

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학년을 비롯하여 학
업 성적, 학과 선택 동기의 5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3.1 낙관성
낙관성은 노영천과 유순화[6]가 개발한 낙관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낙관성의 하위요인은 삶에 대한 긍
정적 기대(4문항),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7문
항), 관계에 대한 낙관성(7문항), 성취에 대한 낙관성(7
문항)의 4영역이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Cronbach’s 
alpha 값은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다. 

3.2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의 측정은 김누리[18]가 개발한 6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태도(5
문항), 학습조절(5문항), 자기통제(6문항), 과제책임감(4
문항), 친구의 지지(5문항), 부모의 지지(4문항)’의 영역
을 포함하는 총 29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값은 .9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다.

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측정에는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김계현과 하혜숙[19]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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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전공 교과내용 및 운영(5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3
문항), 전공에 대한 관심(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
식(5문항),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7문항)의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부터 ‘전적으로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뜻한
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 값은 .92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95이었
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간호대학 학과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승낙을 얻은 후 연
구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이 강의실을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서면 동의서
를 받고 진행하였다. 설문작성 도중이라도 본인의 의사
에 따라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의 활용과 관리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program을 활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전공만족

도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t-test,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수준
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으로 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확인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보조원에게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강의실을 방문하여 
설문의 내용과 목적, 수집되는 자료의 익명성 보장, 설
문 참여의 중도 철회가능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
을 설명하고 참여 희망 학생들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
다. 설문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
였다.

(N=286)

변수 범주 n(%)/M±SD
전공만족도

M±SD t/F(Scheffe) p
연령 20.74±2.65 -.019 .746

성별
남 42(14.7) 3.88±0.48

-.176 .860
여 244(85.3) 3.86±0.53

학년

1학년 71(24.8) 3.87±0.55

.481 .696
2학년 66(23.1) 3.86±0.51

3학년 76(26.6) 3.92±0.52

4학년 73(25.5) 3.81±0.52

지난 학기 학업성적

< 3.0 23(8.0) 3.92±0.70

.165 .920
3.0 - 3.4 82(28.7) 3.86±0.46

3.5 - 3.9 93(32.5) 3.86±0.51

> 4.0 41(14.3) 3.91±0.52

학과 선택 동기

고교 성적a 25(8.8) 3.66±0.55

8.505
(a<b>c,d) <.001

적성과 흥미b 102(35.8) 4.05±0.49

높은 취업률c 126(44.2) 3.81±0.51

지인의 권유d 32(11.2) 3.65±0.49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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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

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74±2.65였고, 
성별은 여자가 244명(85.3%), 남자 42명(14.7%)이었
다. 지난학기 학업성적은 3.5 이상 3.9 이하가 93명
(3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 이상에서 3.4이하 
82명(2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 동기는 높
은 취업률이 126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적성과 
흥미가 102명(35.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학과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과 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흥미가 4.05±0.49로 가장 높았고, 높은 취업률
이 3.81±0.51로 다음 순이었으며, 이러한 집단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505, p<.001). 이에 대
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성과 흥미에 의해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고교 성적에 의해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
만족도가 높았고, 또한 높은 취업률이나 지인의 권유에 
의해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그
러나 연령, 성별, 학년, 지난 학기 학업성적은 전공만족
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수준
연구대상자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수준

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낙관성의 전체 문항에 
대한 문항평점은 5점 기준에 3.85±0.54점이었고, 학
업탄력성은 3.87±0.52이었다. 전공만족도 전체 문항
에 대한 평점은 3.75±0.63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점
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4.29±.059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낙관성, 학업탄력성 및 전공만족도 수준

3.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간에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r=.666, p<.001), 학업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r=.647, p<.001) 전공에 대한 만족도
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낙관성과 학업
탄력성(r=.782, p<.001)간에도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
였다[표 3].

표 3. 낙관성, 학업탄력성 및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N=286)

변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족도 
r(p) r(p) r(p)

낙관성 1 .782(<.001) .666(<.001)

학업탄력성 1 .647(<.001)

전공만족도 1

4.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낙관성과 학업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모델 1에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모델 2에는 낙관성, 학업탄력성을 모델 1
에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하
였다[표 4].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분
산팽창지수(VIF)는 1.017～1.034로 10보다 크지 않았
고, 공차한계는 .967～.983으로 모두 0.1 이상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은 
1.989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낙관성과 학업탄력성이 전공만족도에 

(N=286)
변수 M±SD 범위

낙관성 3.85±0.54

1-5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3.99±0.79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 3.71±0.84
   관계에 대한 낙관성 3.97±0.71
   성취에 대한 낙관성 3.83±0.78
학업탄력성 3.87±0.52 1-5

  긍정적 태도 3.89±0.80
  학습조절 3.87±0.80
  자기통제 4.04±0.74
  과제책임감 3.97±0.77
  친구의 지지 4.02±0.79
  부모의 지지 3.93±0.91

전공만족도 3.75±0.63

1-5

  전공 교과내용 및 운영 3.66±0.73
  교수-학생 간의 관계 3.91±0.67
  전공에 대한 관심 4.29±0.59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3.70±0.65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3.9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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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모형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Model 1은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2는 Model 1의 일반적 특성에서 낙관성과 
학업탄력성의 변수를 추가하여 위계적으로 분석하였고, 
Model 2의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424, 
p<.001). 독립변수들이 전공만족도를 49.2% 설명하고 
있었으며, 낙관성과 학업탄력성 변수가 추가되어 연구
모형이 유의하고 분산의 설명력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공만족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변수가 전적
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β=.385, p<.001), 학업탄력성이 높
을수록(β=.356, p<.001) 전공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낙관성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임을 확인
하였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학업탄력성, 전공만
족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수립
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 선택 동기로 적성과 흥
미가 맞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정점숙, 정미조와 유일영[16]과 노기옥[12]
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고등학교 1-2학

년 시기에 진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고[3],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
과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조기에 진로 희망을 결
정한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
하게 되고 입시를 준비하는 등 주도적 의사를 갖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4]. 그러므로 대학입학 이후 전공
불일치로 인한 학업 중단의 기회를 최소화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위해서는 입학 전 해당 전공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전공체험 등의 기회를 통해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과정에 필요한 학업역량을 갖출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낙관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85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점수가 3.99점
으로 가장 높고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는 3.71
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하나[20]의 연구에서 간
호대학생의 낙관성 평균점수는 3.66점이었고 하위 영
역에서의 점수분포도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점수가 
가장 높고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가 가장 낮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낙관성 점수의 전
체평균은 비슷하였으나 하위 영역에서 관계에 대한 낙
관성 점수가 가장 높고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점수가 
가장 낮아 간호전공 대학생과 타 전공 대학생간의 차이
를 보였다. 이는 이하나[20]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대
학생의 경우 타전공에 비해 진로의 방향이 명확하고 취
업의 기회가 비교적 용이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
을 수용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87점으로 

(N=286)

변수
모델 1 모델 2

β t p β t p
연령 -.038 -.515 .607 .059 1.099 .273

성별† .006 .083 .934 .027 .559 .576

학년‡ .006 .079 .937 -.019 -.364 .716

직전학기 학업성적 .003 .049 .961 -.062 -1.296 .196

낙관성 .385 5.031 <.001

학업탄력성 .356 4.615 <.001

F(p) .714(.613) 31.424(<.001)

R2(Adj. R2) .015(-.006) .492(.476)
더미변수: †성별(남=0, 여=1), ‡학년(1-2학년=0, 3-4학년=1)

표 4.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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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기옥[12]의 연구
에서 3.77점,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영주
와 박상연[17]의 연구에서의 3.67점보다 다소 높은 점
수를 보였다. 특히 4개 학년 간호대학생을 모두 포함시
킨 본 연구에서 학업탄력성 하위 영역의 자기통제 점수
가 4.04점으로 높게 나온 것은 노기옥[12]의 연구와 동
일한 결과였다. Tambag과 Can[21]은 간호를 포함한 
보건관련 전공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불건강 상태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환자의 문제해결을 돕는다
는 소명의식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
회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탄력
성 수준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즉 간호학과의 
특성상 상당량의 학업량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자신에 대한 통제능력이 요구되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학업탄력성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그 
효과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에 3.7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3][4][15][16]에서 3.56～3.87점의 분포를 보인 결과
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품영양학과 대학생
[22]과 일반 대학생[23]의 전공만족도 점수인 3.19점과 
3.56점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타 전공에 비해 졸업 후 진로가 비교적 뚜렷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나 
간호대학생 내에서도 성별, 학년, 학업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경제상태, 학과 지원동기 등이 전공만족도에 있
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낙관성, 학업탄력성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전공만족도 정도
가 높을수록 낙관성 점수가 높게 나타난 변상희와 박현
주[7]의 연구, 그리고 학업탄력성과 전공만족도간의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남문희와 김혜옥[11]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
리적 고통과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24]. 특
히 학업과정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병행하게 되면서 스
트레스 수준은 더 증가하게 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지식과 경험, 자신감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낙
관적이고 능동적 태도에 의한 적응을 보이고, 학업탄력
성도 향상되는 점[25]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교수자와 임상실습 담당자의 주의깊
은 지도가 더해진다면 결과적으로 전공 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수는 낙관성, 
학업탄력성인 것으로 최종 회귀모형을 통해 확인되었
고,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낙관성이었다. 낙관적 
성향의 사람은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좀
더 호의적인 견해를 보이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탄력
적이다[26]. 이 뿐만 아니라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을 때 해결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하고 문제해결에 있어
서 긍정적 태도로 여러 가지 다른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어서[27] 학업과 함께 역동적이고 긴장도가 높은 임
상실습과정 이행으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성향을 갖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Chow 등[24]은 간호학을 전
공하는 학생들이 미래에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학업탄력성의 향상은 필
수적이라 하였다. 따라서 학업탄력성을 구성하는 긍정
적 태도, 학습조절, 자기 통제, 과제 책임감, 부모와 친
구의 지지 등의 요인들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하는 것은 학업탄력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Chen과 Lo[28]는 간호학생들의 만
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배
려하고 신뢰성 있는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더불어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교수진 확보와 간호교육에 대한 효
율성 평가가 이루어져야함을 권고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낙관성과 학업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전공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때 간호대학생들의 전문
가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호흡과 
근육이완을 활용한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회당 30분간 
주3-4회씩 8회기를 적용하여 실험군의 스트레스와 근
전도가 감소하고 학업탄력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보고[5]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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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공영역과 관련된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낙관성
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탐색해 봄으로써 전공
만족도의 설명요인을 다각화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각 간호교육기관에 부합하는 맞춤형의 전공만족도 향
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에 일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낙관성, 학업탄력
성 및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
다. 간호대학생의 낙관성, 학업탄력성과 전공만족도 간
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공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낙관
성, 학업탄력성으로 나타났고 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낙관성이었으며, 독립변수에 대한 최종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9.2%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
으로 편의표집에 의해 시행하였으므로 표본이 갖는 특
성은 명료하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
으므로 대상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
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낙관
성 증진방안에 대한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간호대학생
을 위한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검증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이 높은 전공만족도를 가지고 학
문탐구와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전문인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낙관성과 학업탄력성이외에도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대하여 탐색하
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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